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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서넙도 일반항로 여객선 신규 취항

완도군 서넙도에 땅끝-산양 항로 차도선형 여객선 ‘노화카훼리7호’가 
이달 12일 취항한다.

노화카훼리7호(노화농협)는 여객 130명, 소형승용차 29대를 수송할 
수 있는 차도선으로 그 동안 땅끝과 넙도 간을 운항해왔으며, 도서민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서넙도까지 운항구간을 확대하였다.

서넙도는 기존 보조항로 여객선 ‘섬사랑8호’가 1일 3왕복 운항했지만,

이 선박은 종착지가 완도군 노화도로 육지로 이동하려면 다른 여객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노화카훼리7호는 해남 땅끝과 서넙도를 직접 연결하며,

기존 선박(여객 145명, 소형승용차 12대)에 비해 수송능력도 크게 증대되어 
서넙도의 해상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장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일반항로의 여객선 기항 도서를 확대하여 도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차형렬 주무관(☎ 061-280-16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항로도

□ 운항선박


